
러시아월드컵아시아A조 최종예선‘별들의전쟁’ 16기획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진검승부펼칠스타플레이어들은누가있을까

▲이란 골잡이 아즈문
이란은 지난해 호주 아시안컵에 이어 이번 아시아 지역 2

차 예선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신성’을 배출했다. 올해 약관에 불과한‘꽃미남’
사르다르 아즈문이 경계 대상 1호다. 아즈문은 2차 예선에
서 5골을 넣으며 팀의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행을 이끌었
다. 투르크메니스탄계 이란인으로 러시아에서 활동중이다.
스페인 라 리가에서 뛰고 있는 카림 안사리파르드(26·오
사수나)도 최고 스타 자리를 놓고 한국 선수들과 경합할
후보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네쿠남의 계보를 잇고 있
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뛰어난 체격 조건을 지닌 윙 플레이가

강하다. 선수들의 체형도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깝다. 과
거 아시아 무대를 풍미하던 미드필더 마다비키아가 대표적
이다. 이번 아시아 2차 예선에서도 미드필더 마수드 쇼자에
이(31·UD라스팔마스)와 데자가(29·알아라비SC)를 앞세워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아시아 지역 2차예선을 무패
(6승2무)로 가뿐하게 통과했다.

▲한국과 질긴 인연의 우즈벡
우즈베키스탄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한국과 질긴 인연을 맺어왔다. 구 소련에서 분리
된 후 1998년 프랑스월드컵 최종예선부터 2014년 브라질월
드컵까지 주요 길목에서 부딪쳤다.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
는 선수는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라시도프다. 그는 지
난해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에서 맹활약하며 슈틸리
케 감독을 곤혹스럽게 만든 테크니션이다. 왼발을 잘 쓰고,
개인기가 뛰어나다.
슈틸리케호는 지난해 아시안컵에서 황금세대들이 주축이

된 우즈베키스탄에 맞서 손흥민의 릴레이골로 2-0으로 이
겼지만, 경기 내용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카타르의
엘 자이시에서 뛰는 미드필더 라시도프는 당시 한국의 오
른쪽 진영을 부지런히 넘나들며 강력한 왼발슛으로 골문을
위협하는 등 한국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한국 K리그를 거친 지한파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지난해

까지 울산에서 뛰다가 자국의 명문 로코모티프 타슈켄트에
입단한 미드필더 세르베르 제파로프(33)가 대표적이다. 왼
발 침투패스가 뛰어난 제파로프는 2013년 박종환 전 성남
감독 밑에서“선수도 아니다”는 혹평을 받으며 눈물 젖은
빵을 먹다가 울산을 거쳐 지난해 자국 리그로 돌아갔다.

2010년에 K리그 클래식 무대에 뛰어들어 사우디 리그를 거
쳐 다시 한국 무대에 뛰어든 그는 한국축구와 선수들을 속
속들이 알고 있다. 2011년 수원 삼성에서 활동하다가 중동
리그로 옮겨간 알렉산더 게인리히(31)도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릴 잠재력이 있는 선수다.

▲카타르의 귀화선수 소리아
우루과이의 호세 다니엘 카레노 감독이 이끄는 카타르는

귀화 선수들이 위협적이다. 인구가 적고 석유 자원이 풍부
한 카타르는 귀화선수들을 앞세워 최초의 월드컵 행을 노
리고 있다. 핸드볼에서 유럽의 스타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
켜 아시아 무대를 평정하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성공사례를 귀감으로 삼고 있다.
카타르 축구를 이끄는 귀화 선수들은 우루과이 출신인 세

바스티안 소리아, 브라질에서 온 루이스 주니오르와 호드리
고 타바타 등이 대표적이다. 가나에서 귀화한 장신 공격수
모하메드 문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세바스티안 소리아는
우루과이의 리버풀FC를 거쳐 2004년 이후 카타르에서 뛰고
있다. 일찌감치 귀화했고, 현 카타르 대표팀에서는 A매치에
출전한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 FC서울에서 이적한 고명진
과 같은 팀(알 라이안)에서 뛰고 있는 소리아는 개인기가

뛰어나고 골결정력이 강한 카타르의 간판 선수다.
귀화선수들이 위협적이지만, 카타르 알 아라비SC에서 지

도자 생활을 한 슈틸리케 감독이 현지 축구의 사정을 속속
들이 파악하고 있는 점이 한국팀으로서는 불행중 다행이다.
가오훙보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아시아 지역 2차예선에서

극적으로 최종예선행 티켓을 따내며 기세가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다. 체격 조건이 뛰어난 중국은 전통적으로 선이 굵
은 축구를 해왔다. 최근 자국 슈퍼리그가 팽창하면서 중국
선수들의 기량도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현대
에서 뛴 가오린, 황보원(이상 광저우 헝다), 우레이(상하이
상강) 등이 주축선수이다. 2010년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
컵 한국전 승리를 이끈 가오훙보 감독이 이번에도 지휘봉
을 잡고 있다.
한국이 무조건 2승을 거둬야 하는 상대인 시리아는 싱가

포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만만한 상대들 덕분에 최
종예선에 올랐다. 일본과의 2차례 대결에서는 0-3과 0-5로
대패했다. 크리빈(알 다프라), 알 후사인(알 아헤드)등이 간
판선수다. 리버풀과 도르트문트가 영입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흐무드 다우드(20·묀헨글라드바흐)가 시리아 이민의 후
손이지만, 시리아 대표팀에는 특출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
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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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과 함께 각국의 자존심을 걸고 진검

승부를 펼칠 스타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란의 사르다르 아즈문(20·FK로

스토프), 우즈베키스탄의 사르도르 라시도프

(24·엘 자이시), 카타르의 세바스티안 소리아

(32·알 라이안) 등이 한국의 손흥민(24·토트

넘)과 최고 스타 자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B 2개조 12개 팀이 출전하는 최종예선은 4.5

장의 본선 티켓 향방 못지 않게 선수 개인 기

량 선보이기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조1위를 놓고 한국의 슈틸리케호와 자존심 대

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은 한국과 더

불어 전통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

들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알리 다에이(47), 메디

마다비키아(39), 자바드 네쿠남(35·오사수나)

등이 그 주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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